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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ODA Gada    그림 조아름

Author ODA Gada   llustrator Cho AReum

출출발발합합니니다!다!
即将启程！即将启程！

심벌마크는 광산구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광산구의 심벌마크는 문화,예술,산업이 조화된 ‘희망의 땅,

광산구’를 표현한 것이다. 광산구 이미지 형성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다른 자치단체와 확실히

구별되는 차별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심볼마크는 광산구의 대내외적인 모든 커뮤네케이션 매체에

쓰이게 되며 활용원칙을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디자인 의도]

녹색은 어등산을 중심으로 자연(Green)과 평화로운

농촌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청색은 힘찬 황룡강의 흐름과

‘희망의 땅, 광산구’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주황색의 둥근원은 떠오르는 태양이며 전체적으로는

민과 관이 하나되어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으로 광산구민의

단결력을 나타낸다.

광산구의 CI



Gardes illustrées Gardes illustrées

이 열차는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감정열차입니다.이 열차는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감정열차입니다.

열차에 타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와이파이가 뜹니다.열차에 타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와이파이가 뜹니다.

本次列车是保证您的旅途安全的情感列车。本次列车是保证您的旅途安全的情感列车。

乘车后即可显示您的情感Wi-Fi信号。乘车后即可显示您的情感Wi-Fi信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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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과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ODA Gada의 협업으로, 광산구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과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ODA Gada의 협업으로, 

일상 속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보건위생교육, 성인지 교육을 주제로 한 책에 이어 이 책을 편찬하였다.일상 속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보건위생교육, 성인지 교육을 주제로 한 책에 이어 이 책을 편찬하였다.

Having been written after books about personal sanitation and health education and gender awareness education, Having been written after books about personal sanitation and health education and gender awareness education, 
this book intends to comfort people who are weary and tired in a modern day life. It is a collaborative work done by this book intends to comfort people who are weary and tired in a modern day life. It is a collaborative work done by 
the Education Policy Team of the Education Support Division, Gwangsan-gu Office and ODA Gada club comprised of the Education Policy Team of the Education Support Division, Gwangsan-gu Office and ODA Gada club comprised of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그림그림  조아름조아름    llustrator Cho AReumllustrator Cho AReum

서울여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일러스트 교육기관 ‘꼭두’에서 그림책을 공부했으며, 서울여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일러스트 교육기관 ‘꼭두’에서 그림책을 공부했으며, 

한때 취재기자로 일했다. 작아도 소중한 것들을 지킬 줄 아는 세상을 꿈꾸며 그림책을 짓고 있다. 한때 취재기자로 일했다. 작아도 소중한 것들을 지킬 줄 아는 세상을 꿈꾸며 그림책을 짓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내 엄마 아빠가 되어 줄래요?》, 《아기 거북이 클로버》, 그린 책으로는 지은 책으로는 《내 엄마 아빠가 되어 줄래요?》, 《아기 거북이 클로버》, 그린 책으로는 

『사랑해, 꼭꼭꼭』 등이 있다.『사랑해, 꼭꼭꼭』 등이 있다.

She majored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Women's University, studied picture books at Kokdu, She majored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Women's University, studied picture books at Kokdu, 
and once worked as a reporter. She writes picture books dreaming of a world that can protect precious things and once worked as a reporter. She writes picture books dreaming of a world that can protect precious things 
no matter how small they are. Her books include 《Will You Be My Mom and Dad?》, 《Baby Turtle Clover》 no matter how small they are. Her books include 《Will You Be My Mom and Dad?》, 《Baby Turtle Clover》 
and illustrated books such as 《I Love You》.and illustrated books such as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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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마크는 광산구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광산구의 심벌마크는 문화,예술,산업이 조화된 ‘희망의 땅,

광산구’를 표현한 것이다. 광산구 이미지 형성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다른 자치단체와 확실히

구별되는 차별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심볼마크는 광산구의 대내외적인 모든 커뮤네케이션 매체에

쓰이게 되며 활용원칙을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디자인 의도]

녹색은 어등산을 중심으로 자연(Green)과 평화로운

농촌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청색은 힘찬 황룡강의 흐름과

‘희망의 땅, 광산구’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주황색의 둥근원은 떠오르는 태양이며 전체적으로는

민과 관이 하나되어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으로 광산구민의

단결력을 나타낸다.

광산구의 CI



“승객 여러분은 탑승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승객 여러분은 탑승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请各位乘客做好乘车准备。”“请各位乘客做好乘车准备。”



‘음~, 이게 좋겠다.’‘음~, 이게 좋겠다.’

유리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가는 길이다. 유리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가는 길이다. 

‘오늘도 엉망진창이야. 휴… 그래도 이 사진을 올리면 ‘오늘도 엉망진창이야. 휴… 그래도 이 사진을 올리면 

내가 꽤 괜찮아 보이겠지?’내가 꽤 괜찮아 보이겠지?’

‘‘嗯，就这张吧。嗯，就这张吧。’’

宥利跟朋友们吃完晚饭，正在回家的路上。宥利跟朋友们吃完晚饭，正在回家的路上。

‘‘今天也糟透了，哎……。上传这张照片，会不会让别人今天也糟透了，哎……。上传这张照片，会不会让别人

看起来我过得很不错呢？看起来我过得很不错呢？’’



꽃을 들고 있는 승객들이 보였다.꽃을 들고 있는 승객들이 보였다.

‘모두 행복해 보여. 나도 꽃 한 다발 살 걸 그랬나 봐.’‘모두 행복해 보여. 나도 꽃 한 다발 살 걸 그랬나 봐.’

车厢里有些人手捧着花。车厢里有些人手捧着花。

‘‘看起来都好幸福，早知道我也买一束了。看起来都好幸福，早知道我也买一束了。’’



열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한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열차에 올라탔다.  열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한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열차에 올라탔다.  

발갛게 얼굴이 상기된 그녀는 유리의 옆자리에 앉았다.발갛게 얼굴이 상기된 그녀는 유리의 옆자리에 앉았다.

就在车门快要关闭的一瞬间，一名女子好不容易上了车。 就在车门快要关闭的一瞬间，一名女子好不容易上了车。 

她的脸一片潮红，坐到了宥利的旁边。她的脸一片潮红，坐到了宥利的旁边。



“얘, 나 오늘 드디어 그 사람한테 고백할 거야! “얘, 나 오늘 드디어 그 사람한테 고백할 거야! 

너무 설레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너무 설레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 .. . . .”.”

그녀는 자리에 앉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다.  

통화가 끝나자 유리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통화가 끝나자 유리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꽃이 정말 예쁘네요.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봐요.”“꽃이 정말 예쁘네요.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아, 네….”“아, 네….”

성의 없는 대답을 던지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성의 없는 대답을 던지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哎，我今天被表白了！脑子瞬间一片空白。” “哎，我今天被表白了！脑子瞬间一片空白。” 

女子入座后就打起电话聊了起来。女子入座后就打起电话聊了起来。

  

等她通话结束，宥利不知不觉地主动搭起了话。等她通话结束，宥利不知不觉地主动搭起了话。

“这束花真好看，今天肯定有什么好事儿吧？”“这束花真好看，今天肯定有什么好事儿吧？”

“啊，嗯……”“啊，嗯……”

女子无心地应和了一声后，就把头转了过去。女子无心地应和了一声后，就把头转了过去。



머쓱해진 유리는 앞을 바라보았다. 머쓱해진 유리는 앞을 바라보았다. 

그때 앞자리에 앉은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때 앞자리에 앉은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宥利一脸尴尬地把视线移开了。宥利一脸尴尬地把视线移开了。

刚巧和坐在前面的大叔目光相遇了。刚巧和坐在前面的大叔目光相遇了。

“아저씨도 꽃다발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아저씨도 꽃다발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아저씨는 유리를 보며 아저씨는 유리를 보며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大叔您也捧着花，一定是有什么喜事儿吧？”“大叔您也捧着花，一定是有什么喜事儿吧？”

大叔望着宥利，露出了令人捉摸不透的微笑。大叔望着宥利，露出了令人捉摸不透的微笑。



“난 얼마 전에 하늘로 떠난 뭉이를 추모하러 가는 길이에요. “난 얼마 전에 하늘로 떠난 뭉이를 추모하러 가는 길이에요. 

강아지 뭉이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이었죠. 강아지 뭉이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이었죠.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네요. 잘해 주지 못해서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네요. 잘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유리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유리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어쩌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어쩌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

“我是去看望不久之前去了天堂的梦梦的，“我是去看望不久之前去了天堂的梦梦的，

梦梦不仅仅是我的伴侣犬，更是我的老朋友和亲人。梦梦不仅仅是我的伴侣犬，更是我的老朋友和亲人。

今天尤其想念它，一想到梦梦，就感到后悔和愧疚。”今天尤其想念它，一想到梦梦，就感到后悔和愧疚。”

大叔突如其来的告白，让宥利感到措手不及。大叔突如其来的告白，让宥利感到措手不及。

  

‘‘怎么办？该怎么回答才好呢？怎么办？该怎么回答才好呢？’’



“아,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아,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말을 건넸다.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말을 건넸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함께 지낸 시간이 행복하고 소중했던 만큼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함께 지낸 시간이 행복하고 소중했던 만큼 

슬픔의 크기도 커지는 것 같다고요. 뭉이도 아마 아저씨와의 시간을 슬픔의 크기도 커지는 것 같다고요. 뭉이도 아마 아저씨와의 시간을 

행복하게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행복하게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여자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여자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뭉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며 견뎌야겠어요.”  “그렇군요. 뭉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며 견뎌야겠어요.”  

“啊，我的朋友最近也有类似的经历。”“啊，我的朋友最近也有类似的经历。”

坐在旁边的女子开了口。坐在旁边的女子开了口。

“朋友说，因为一起度过的时光太幸福、太珍贵，所以悲伤也会加倍。我相信“朋友说，因为一起度过的时光太幸福、太珍贵，所以悲伤也会加倍。我相信

梦梦也会永远记住和大叔一起度过的幸福时光的。”梦梦也会永远记住和大叔一起度过的幸福时光的。”

听完女子发自肺腑的一番话，大叔也点了点头。听完女子发自肺腑的一番话，大叔也点了点头。

“原来如此，看来我也要靠着和梦梦的回忆撑下去了。”“原来如此，看来我也要靠着和梦梦的回忆撑下去了。”



아저씨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바라보았다.아저씨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꽃향기가 좋네요.” “꽃향기가 좋네요.” 

“퇴근하는 길에 꽃을 팔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퇴근하는 길에 꽃을 팔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마침 남아 있던 꽃다발이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더라고요.”마침 남아 있던 꽃다발이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더라고요.”

大叔看向了女子怀里的香雪兰。大叔看向了女子怀里的香雪兰。

“这花儿真香。”“这花儿真香。”

“是下班路上跟卖花的老奶奶买“是下班路上跟卖花的老奶奶买

的，正好剩了一束香雪兰，这是的，正好剩了一束香雪兰，这是

我妈妈最喜欢的花。”我妈妈最喜欢的花。”

유리는 사람들의 대화에 끼고 싶다는 생각에 옆자리 아저씨에게 말을 건넸다.유리는 사람들의 대화에 끼고 싶다는 생각에 옆자리 아저씨에게 말을 건넸다.

“아저씨도 꽃을 많이 사셨네요.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좋아하겠어요!“아저씨도 꽃을 많이 사셨네요.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좋아하겠어요!

宥利也一心想加入他们的对话，就跟旁边的大叔搭起了讪。 宥利也一心想加入他们的对话，就跟旁边的大叔搭起了讪。 

“您也买了这么多花，收到的人一定会很开心的！”“您也买了这么多花，收到的人一定会很开心的！”



하지만 유리의 생각과 달리 아저씨는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하지만 유리의 생각과 달리 아저씨는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꽃을 팔아요. 이 꽃을 다 팔았어야 했는데… 허탕 쳤죠. “저는 꽃을 팔아요. 이 꽃을 다 팔았어야 했는데… 허탕 쳤죠. 

오늘따라 더 힘이 드네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늘따라 더 힘이 드네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능력한지….”왜 이렇게 무능력한지….”

可是出乎她的意料，大叔的声音非常沉重。 可是出乎她的意料，大叔的声音非常沉重。 

“这花是要卖的，本来今天应该卖完的……，结果还剩这么多。“这花是要卖的，本来今天应该卖完的……，结果还剩这么多。

今天尤其糟糕，为了养家糊口拼尽了全力，但还是这么无能……”今天尤其糟糕，为了养家糊口拼尽了全力，但还是这么无能……”



유리는 아저씨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유리는 아저씨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아저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저 가만히 아저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宥利很想安慰他，但又不知道说些什么好。宥利很想安慰他，但又不知道说些什么好。

只能默默地望着他。只能默默地望着他。



아저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청년이 말을 건넸다. 아저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청년이 말을 건넸다. 

“아저씨, 전 오늘 면접을 봤어요.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요. “아저씨, 전 오늘 면접을 봤어요.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요. 

면접관에게 잘 보이고 싶어 꽃 브로치도 달았는데, 휴면접관에게 잘 보이고 싶어 꽃 브로치도 달았는데, 휴…….”.”

在一旁的一位小伙儿听完大叔的话，缓缓地开了口。在一旁的一位小伙儿听完大叔的话，缓缓地开了口。

“大叔，我今天刚面试完，但是好像没什么希望。再怎么努力往好“大叔，我今天刚面试完，但是好像没什么希望。再怎么努力往好

的方面想，也都摆脱不了心里的不安。为了给面试官们留下好的方面想，也都摆脱不了心里的不安。为了给面试官们留下好

印象，还特地别了个领针呢，哎……”印象，还特地别了个领针呢，哎……”

아저씨가 살며시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아저씨가 살며시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때, 아저씨의 핸드폰 알림음이 띠링띠링 울렸다.그때, 아저씨의 핸드폰 알림음이 띠링띠링 울렸다.

大叔轻轻地拍了拍小伙子的肩。大叔轻轻地拍了拍小伙子的肩。

这时，大叔的手机响起了短信提示音。这时，大叔的手机响起了短信提示音。



아저씨는 청년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 주었다. 아저씨는 청년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 주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이 상장을 들고 있었다.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이 상장을 들고 있었다.

大叔给小伙子看了他的手机，大叔给小伙子看了他的手机，

屏幕里是拿着奖状灿烂微笑的儿子的照片。屏幕里是拿着奖状灿烂微笑的儿子的照片。

한참 동안 핸드폰을 보던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한참 동안 핸드폰을 보던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大叔看了好一会儿手机，眼里顿时盈满了泪水。大叔看了好一会儿手机，眼里顿时盈满了泪水。

“大叔，怎么了？出什么事儿了吗？“大叔，怎么了？出什么事儿了吗？



아저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꽃 몇 개를 청년에게 건네주었다.아저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꽃 몇 개를 청년에게 건네주었다.

“아들의 문자를 받기 전에는 팔지 못한 꽃들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아들의 문자를 받기 전에는 팔지 못한 꽃들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가볍네요.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슬픈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가볍네요.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슬픈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이 꽃을 받고 힘내요.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당신도 이 꽃을 받고 힘내요.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청년은 아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청년은 아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大叔递给了小伙子几枝花。大叔递给了小伙子几枝花。

“在收到儿子的短信之前，剩下的这些花压得我喘不过气来，可是现“在收到儿子的短信之前，剩下的这些花压得我喘不过气来，可是现

在我觉得一身轻松，相信我的家人们也不希望我这么伤心难过。在我觉得一身轻松，相信我的家人们也不希望我这么伤心难过。

小伙子，希望这些花能给你带来好运，会有好事发生的。”小伙子，希望这些花能给你带来好运，会有好事发生的。”

小伙子向大叔道了谢。小伙子向大叔道了谢。



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꽃을 들고 있어서 다 행복한 줄 알았어. ‘꽃을 들고 있어서 다 행복한 줄 알았어.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들고 슬픈 사람들도 있었네.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들고 슬픈 사람들도 있었네. 

난 왜 저 사람들처럼 솔직한 마음을 꺼내 보이지 못했을까. 난 왜 저 사람들처럼 솔직한 마음을 꺼내 보이지 못했을까. 

왜 애써 행복한 모습만 보이려고 한 거지?’왜 애써 행복한 모습만 보이려고 한 거지?’

유리는 꽃집 아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유리는 꽃집 아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

‘어? 아저씨의 감정 와이파이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어!’‘어? 아저씨의 감정 와이파이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어!’

宥利陷入了沉思。 宥利陷入了沉思。 

‘‘本以为手捧着花的人都是幸福的，可没想到有比我还辛苦和难过的人们。本以为手捧着花的人都是幸福的，可没想到有比我还辛苦和难过的人们。

为什么我没能像他们一样，把真实的内心吐露出来呢？为什么一直努力想为什么我没能像他们一样，把真实的内心吐露出来呢？为什么一直努力想

要展现出幸福的样子呢？要展现出幸福的样子呢？’’

  

宥利望着卖花的大叔，突然一下呆住了。宥利望着卖花的大叔，突然一下呆住了。

‘咦？大叔的情感Wi-Fi变色了！’‘咦？大叔的情感Wi-Fi变色了！’



열차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다. 열차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다. 

유리는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유리는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유리야, 넌 어때? 솔직하고 싶지 않아? ‘유리야, 넌 어때? 솔직하고 싶지 않아? … … 

아니야.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지도 몰라. 아니야.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지도 몰라.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거야. 난 참을 수 있어.’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거야. 난 참을 수 있어.’

列车正在通过暗黑的隧道。列车正在通过暗黑的隧道。

宥利望着映在窗户上的自己。宥利望着映在窗户上的自己。

“宥利，你呢？是不是也想坦露心声呢？……不，人们看到我“宥利，你呢？是不是也想坦露心声呢？……不，人们看到我

的真面目会失望的，还是什么都不要做的好，我可以忍。”的真面目会失望的，还是什么都不要做的好，我可以忍。”



그때 청년이 유리에게 꽃 한 송이를 쓱 내밀었다. 그때 청년이 유리에게 꽃 한 송이를 쓱 내밀었다. 

“난 아직 면접에 합격한 게 아니라서 여전히 불안해요. “난 아직 면접에 합격한 게 아니라서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응원의 꽃다발을 받으니, 이 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지네요. 하지만 응원의 꽃다발을 받으니, 이 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지네요. 

그러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그러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청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꽃을 나누어 주었다. 청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꽃을 나누어 주었다. 

유리는 문득 청년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유리는 문득 청년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저렇게 솔직해지고 싶어. 이 답답한 가면을 벗어버리고 싶어.’‘나도 저렇게 솔직해지고 싶어. 이 답답한 가면을 벗어버리고 싶어.’

这时，小伙子拿出一枝花递给了宥利。这时，小伙子拿出一枝花递给了宥利。

“因为还不知道面试结果，我的内心仍然很不安，这个能够带来好运的花束，“因为还不知道面试结果，我的内心仍然很不安，这个能够带来好运的花束，

我想和别人一起分享，相信幸福也会加倍的。”我想和别人一起分享，相信幸福也会加倍的。”

小伙子把手里的花分给了其他人。小伙子把手里的花分给了其他人。

宥利突然觉得他非常让人羡慕。宥利突然觉得他非常让人羡慕。

‘‘我也想变得向他一样真实，摘掉这个令人窒息的面具。我也想变得向他一样真实，摘掉这个令人窒息的面具。’’



유리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며 내릴 준비를 했다. 유리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며 내릴 준비를 했다. 

그리고 청년이 준 꽃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그리고 청년이 준 꽃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유리의 머릿속에 꽃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유리의 머릿속에 꽃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宥利慢慢地整理好包，准备下车。宥利慢慢地整理好包，准备下车。

她把小伙子送的花紧紧抱在怀里，她把小伙子送的花紧紧抱在怀里，

脑海里依次闪过了手捧花束的人们的面孔。脑海里依次闪过了手捧花束的人们的面孔。



유리는 생각했다.유리는 생각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의 감정에 솔직해져야나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다른 사람에게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宥利恍然大悟。外在其实一点都不重要，宥利恍然大悟。外在其实一点都不重要，

只有真实面对自己的情感，才能和别人达成共鸣。只有真实面对自己的情感，才能和别人达成共鸣。



Gardes illustrées

이 열차는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감정열차입니다.이 열차는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감정열차입니다.

여러분도 이 감정열차를 함께 타 보실래요?여러분도 이 감정열차를 함께 타 보실래요?

本次列车是保证您的旅途安全的情感列车。本次列车是保证您的旅途安全的情感列车。

您是否想要一同启程呢？您是否想要一同启程呢？





[ 기획의도 ][ 기획의도 ]

 
<출발합니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호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세계 시민 교육 프

로젝트’의 네 번째 그림책입니다. 

우리는 같은 색을 보고도 각기 다른 것을 연상합니다. 빨간색을 보고 맛있는 떡볶이가 떠오르는 사

람도 있고, 열정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을 보며 누

군가는 ‘우울’의 감정이, 누군가에게는 ‘낭만’의 감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같은 색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이 사람마다 다르듯,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같아 보인다 해도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요. 

 

『ODA가다』 청년들은 ‘감정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좋고 

나쁨을 특정 짓지 않고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타인의 다양한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

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괜찮은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보듬어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고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따뜻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다양한 감정 속 솔직한 나를 찾기 위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감정의 움직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 하나임을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면서 치유될 수 있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감정도 소중히 아껴줘야 하고, 시간을 들여 보듬어줘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주인공 ‘유리’는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괜찮은 모습만 보이고 싶

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방법도 서툽니다. 현재를 사는 청년들이 주인공 ‘유리’를 통해 열차 내 ‘꽃’을 들고 있는 여러 승객들 

속에서 감정에 ‘직면’하고 ‘공감’을 연습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면한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 와이파이를 통해 감정을 되돌아보며 표현해 보고, 열차 안의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 보세요. 공

감과 위로의 한마디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 와이파이 색을 바꾸게 할지도 모릅니다.

[ 감수자의 한마디 ][ 감수자의 한마디 ]

SNS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느새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속이는 감정을 나타

내기도 합니다. 감정열차에 탄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는 

주인공처럼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감정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창엽((사)한국민주평화교육원 교육팀장)

공동 저자인 대학생들이 이 책을 만들면서 오갔던 감정들이 궁금해집니다. 저 역시 그림책을 보며 

오늘 하루 내 감정은 어떤 색이었나 살피고 보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렵고도 오묘한 감정

을 잘 쓰고 표현해 주셨네요. 김일도(비폭력평화교육센터 활동가)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셨네요. 임상 현장의 내담자들도 주인공 유리처럼 SNS에서는 행복하지

만, 현실의 삶에서는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꽃이라는 매체를 주고받으며, 서로 위로하고 공

감하면서 감정 와이파이가 변해가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기본이 된다는 주제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박은혜(혜윰심리상담 연구소장)

열 길 깊은 물 속보다 더 알기 어렵고, 스스로 감지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의 ‘감정’을 그림책이

라는 아름다운 매체와 일상 속 에피소드라는 그물을 던져 잘 포착해 낸 작품입니다. 따뜻한 그림과 함

께 멋진 작품으로 완성되었네요. 김천응(광산구 야호센터 교육위원)

흑백 느낌의 그림 속에서 색을 보이는 감정과 꽃들, 이 책 안에서 솔직한 것은 감정과 꽃뿐이다. 우

리는 솔직할 때 자기만의 색을 내보일 수 있는 것 같다. 책을 읽고 있는 나는, 얼마나 솔직한 사람일

까? 내 감정 와이파이는 어떤 색일까? 강한솔(협동조합 놀자 대표)

인생이라는 열차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여러 감정을 함께 싣고 달려요. 그 열차 속에서 우리

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네기도, 위로를 받기도 하지요. 감정의 열차를 타고 출발! 당신의 옆자리에는 

누가 앉을까요? 고개 돌려 바라보세요. 차예지(예지책방 대표)

글로벌 시대,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소

통할 수 있는 기술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품지 못해, 이전보다 더 고독하게 자기 안에 갇혀 사는 많은 이들에게 “솔직해도 돼”라며 

푸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낸 따뜻한 책입니다. 박주경(호남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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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색투명색

••감정 : 감정 : 직면하지 못함.직면하지 못함.

••느낌 : 느낌 : 내 감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막연한 느낌내 감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막연한 느낌

  빨간색빨간색
••감정 :감정 : 사랑, 행복 사랑, 행복

••느낌 :느낌 :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겨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겨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

  주황색주황색

••감정감정  :: 화남 화남

••느낌 :느낌 :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머리가 서는 느낌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머리가 서는 느낌

  노란색노란색

••감정 :감정 : 설레임 설레임

••느낌 :느낌 :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는 느낌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는 느낌

  초록색초록색

••감정 :감정 : 평안, 평온 평안, 평온

••느낌 :느낌 : 울창한 나무가 품어 주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 울창한 나무가 품어 주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

  파란색파란색

••감정 :감정 : 슬픔 슬픔

••느낌 : 느낌 : 마음속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슬픈 마음이나 느낌마음속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슬픈 마음이나 느낌

        남색남색
••감정 :감정 : 우울 우울

••느낌 : 느낌 : 마음의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느낌마음의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느낌

  보라색보라색

••감정 :감정 : 걱정, 불안 걱정, 불안

••느낌 : 느낌 :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조마조마한 느낌마음이 편하지 않고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조마조마한 느낌

+  이 책의 공동저작권은 광산구, 호남대학교 장윤경 교수 외 학생 18명, 조아름, 책숲놀이터에 
있습니다.
+  The copright of this book is co-owned by Gwangsan-gu, Professor Jang Younkyoung 
and 18 students of Honam University, Cho AReum and Bookforest.

‘빨주노초파남보’. 우리의 복잡한 감정이 7가지 무지개 색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저마다 다른 색 정의가 내려지겠지요?  

<출발합니다>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마음을 감정 와이파이로 표현하기 위해 7가지 무지개 색을 

활용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감정 색깔은 여러분만이 정의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유리는 생각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宥利恍然大悟。外在其实一点都不重要，宥利恍然大悟。外在其实一点都不重要，

只有真实面对自己的情感，才能和别人达成共鸣。只有真实面对自己的情感，才能和别人达成共鸣。




